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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

1 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요

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’23.11.6.(월)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

간담회를 개최

◦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’22.9월 개최된 간담회에

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간담회로,

◦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, 회계

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

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요
▣ 일시 : ’23.11.6.(월) 10:00~11:00

 ▣ 장소 :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(2F)

 ▣ 주요 참석자 

- (금융감독원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장석일 전문심의위원

- ( 유 관 기 관 )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,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

- ( 회 계 법 인 )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,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,

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,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,

한울회계법인 신성섭 대표,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,

이촌회계법인 김명진 대표,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본부장*

삼덕회계법인 손호근 품질관리실장* 등 9명
    

* 홍종성 대표(안진), 김명철 대표(삼덕) 대신 참석



2 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□ 이복현 원장은 新외감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

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,

◦ 앞으로도 회계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

유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음

□ 첫째, 회계법인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

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

◦ 감사인 지정제도로 인해 시장의 경쟁은 저하되었지만 감사

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,

◦ 앞으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

선정할 예정인 만큼, 감사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음

□ 둘째,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

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◦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정행위는 회계업계에 대한

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,

◦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

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음

□ 셋째, 국내외 감사환경 변화로 국내 회계법인의 디지털 전환도

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,

◦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 기술을 성공적으로

도입·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



□ 넷째, 회계법인의 높아진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합리적인 감사

업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,

◦ 금융감독원과 4대 회계법인이 마련한 ｢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*｣의

이행 노력이 회계업계 전체로 확산될 필요성을 언급하였음

     * <주요내용>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,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등(’23.10.18. 발표)

□ 마지막으로,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‘회계

제도 보완방안’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

◦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음

3  주요 논의내용

□ 이복현 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

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추진현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고,

◦ 유관기관 및 회계법인 참석자들의 건의사항 및 현안 관련

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었음

◦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,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일 논의된 사안

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음

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s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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